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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타 요리를 만들어 
나눠 보세요!

간 양고기 또는 쇠고기 0.5킬로그램, 다진 양파 
1개, 빵가루 1/4컵, 마늘 2쪽(다진 것), 큐민, 
고수, 파프리카, 계핏가루 1작은술씩, 소금 재료를 

모두 섞은 뒤 긴 기둥 모양으로 빚고 금속 꼬챙이를 

꽂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사용할 경우, 막대기를 

먼저 30분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세요.) 180도에서 

20분간, 또는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굽습니다.

너도 
코프타 

먹어 볼래?

카트리나 맥페터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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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로이는 식탁에 앉아 점심 도시락을 꺼냈어요. 

로이네 가족은 새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오늘은 로이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첫날이었어요. 엄마는 로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르메니아 음식인 코프타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점심이 코프타라니, 로이는 생각만 해도 신이 

났어요!

로이는 코프타를 감싸고 있는 종이를 벗겼어요. 

코프타는 길쭉하고 가느다란 모양을 한 미트볼처럼 

생겼어요. 로이는 고기에 밴 향신료 냄새를 정말 

좋아했어요. 코프타는 가운데 있는 구멍 때문에 

작은 호루라기처럼 보였어요. 로이는 코프타를 입에 

대고 불어 보고는, 한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야!”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아이가 

불렀어요. “네가 먹는 그 이상한 게 뭐니?”

로이는 볼이 화끈거렸어요. “내 점심이야.”

“뭐,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 아이는 

깔깔댔어요.

로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코프타를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로이는 이상한 애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치우고 놀이를 

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하교 후에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는 짐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코프타는 학교에 가져가지 

않을래요.” 로이가 말했어요.

“왜?” 엄마가 물으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로이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속상했겠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는 

아이들은 코프타를 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한번 

맛보라고 나눠 주면 어떨까?”

“왜요?” 로이가 물었어요. 

“아마 안 먹을걸요.”

“글쎄, 물어보지 않고는 몰라! 새 

친구 사귀는 게 힘들다는 거 엄마도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니? 가끔 우린 그냥 

서로를 좀 더 잘 알아봐야 할 때도 

있어.”

로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함께 앉는 친구들에게 

알아볼 기회를 주고 싶기는 했어요. 코프타는 정말 

맛있으니까요.

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친구들 

것까지 더 만들어 주세요.”

이튿날 점심시간이 되자 로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런 뒤 어제 비웃었던 그 남자아이 

옆에 앉았어요.

로이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너희들 아르메니아 

음식 먹어 볼래?” 

코프타 포장을 벗기는 로이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나 먹어 볼래.” 그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나도!” 다른 여자아이도 말했어요. 로이는 

아이들이 코프타를 먹어 보도록 다 나누어 

주었어요. 코프타를 먹지 않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그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이거 이름이 뭐라고?”

“코프타.” 로이가 대답했어요.

“이거 진짜 맘에 들어!” 그 남자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나는 존이야. 쉬는 시간에 같이 놀래?”

입안에 음식을 잔뜩 물고 있던 로이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아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무언가를 

나누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도 더 쉬웠어요! ●

“뭐 이상한 걸 
먹고 있네?”


